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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미

아 사고는 약 3000건에 달한다고 한

다. 대부분이 부모를 찾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나 물

질적으로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수 억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수천 원에 불과하고, 단추

만 누르면 세상 어디에 있는 친구와도

통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사의 지구 사진을 즉각 받아 볼 수

있는 오늘날에도 미아 문제는 해결되

지못하고있다. 과학기술과삶의문제

와의간극을극명하게보여주는예다. 

지난 30년간의 컴퓨터나 통신 기술

은 기계 중심적인 기술의 전개였다. 컴

퓨터가 있으면 인간이 그 컴퓨터를 중

심으로 모여드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1950년 대 IBM이 컴퓨터를 소개하고

나서, 당시 컴퓨터 과학자들은 전 세계

에서 컴퓨터가 3대 정도면 충분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컴퓨터의 용도

를 과학적 계산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1980년IBM PC가개발되고나

서, 개인이 PC를 여러 대씩 가지는 시

대가 도래했다. PC 시장은 폭발했고,

전 세계 전자 시장,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 많은 가정에서 2대

이상의컴퓨터를보유하고있다. 

21세기는‘유비쿼터스 컴퓨터’의 시

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유비

쿼터스’는 라틴어로‘어디에서나 산재

하고있는’이라는뜻이다. 우리의주위

모든 것에 계산(혹은 컴퓨팅)기능을 가

진컴퓨터가산재한다는개념이다. 

환경을인지하고이환경변화에따라

서 컴퓨터 환경이 스스로 가장 적합하

게 변화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GPS(지구 위치

추적시스템)를장착한자동차, RFID(무

선인식시스템) 센서를장착한홈네트

워크, 그리고 환경 센서를 장착한 공원

등을꼽을수있다. 

GPS의 가장 큰 목적은 속도위반 방

지다. 자동차의 속도와 주위의 속도 단

속기의위치를기억해두었다가운전자

나 아니면 자동 운전 장치에게 속도의

변화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

물건 등에 무선 기능을 가진 먼지만한

칩을 장착해 두면, 무선을 이용해서 이

동하고 있는 물건과 사람의 정보를 탐

침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 쉬워진

다. 따라서 미아 발생은 처음부터 가능

성이 차단되는 것이다. 자동차에 부착

된 RFID는 자동차 차폐기 뿐만이 아니

라, 자동차가 주차장에 도착 전에, 가장

가까운 주차 공간을 컴퓨터로 가르쳐

줄 것이다. 공원의 나무에 장착된 센서

는환경의변화를우리에게알려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세계는 화엄

경의 세계를 연상케 한다. 이 세상 만

물이 인연의 그물에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 인연의 그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

는‘제망찰해(帝網刹海)’와 같은 모습

을 연상케 한다. 유비쿼터스의 세계에

서는 세상 어느 구석에서의 일도, 우

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기술이 좋은 부처님

인연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빌

어본다.          ■서울대전기공학부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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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 구석구석 컴퓨터 시스템 구축

인연의 그물에 얽힌 화엄경 세계 연상

그림 : 문병성

●풍만한신체, 석굴암본존불과닮아

이번 학술강연회 관심의 초점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이 과연 묵서에 나타난 대로 9

세기에 제작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불

상 내부에서 883년작임을 알리는 명문이

발견됐음에도, 학계 일각에서는 의혹의

시선을거두지않고있기때문이다. 

비로자나불을 미술사적으로 접근한 강

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

불의 풍만한 어깨∙팔∙얼굴이 8세기 중

엽 이후에 나타나 9세기에 유행한 양식으

로 석굴암 본존상(751~753년)이나 남산

약수곡 약사여래좌상 등과 닮아있고 ▲옷

주름이 두텁게 층단을 이루며, 큰 주름 사

이에 들어간 부분이 볼록하게 나타나는

번파식(    波式) 양식이 보이는 점 등을 근

거로 8세기 말~9세기 초 작품으로 보인다

고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그간 비로자나불을 조

선시대 것으로 추정한 오류에 대해 ▲통

일신라시대까지는 목조불이 조성되지 않

았을 것이라는 선입견 ▲육계에 중간계주

와 정상계주가 있어 후대 것으로 보였던

점등을이유로꼽았다. 

이에 대해 김리나 홍익대 교수는“고려

나 조선시대의 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

다. 부드럽게 늘어져 사실적이고도 자연

럽게 처리된 옷 주름이 경주, 경상북도 지

역의 8세기 말에서 9세기 상들과 친연성

(親緣性)을 보인다”며 강우방 교수 의견을

지지했다. 

강우방 교수의 주장은 박상진 경북대

교수에 의해 또 한번 강력하게 지지됐다.

박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과 대적광

전 비로자나불에서 채취한 표본을 서울

대에 AMS(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 분석

을 의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의거 박 교수는 법보전 비

로자나불이 AD740년 전후부터 950년 전

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이 AD950년부터

109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신뢰한계95.34%). 

박원규 충북대 교수(산림과학부)도“탄

소연대의 측정오차와 변동오차를 모두 고

려하더라도 두 불상은 9~10세기 것임이

분명하다”며“연륜연대 측정방법을 사용

해서 좀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조언했다. 

묵서명의 문체도 제작연대가 9세기라

는 설을 뒷받침했다. 남풍현 前 고문서협

회장은“‘(좌측)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

金着成 (우측)誓願大角干主燈身賜 右座

妃主燈身○○’라는 명문을 한문어순으로

해석하면 뜻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한자

어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해놓은 초기

이두문형태이기때문이다. 

초기 이두문으로서 한문적인 표현을 담

은동해시삼화사철불(860년대추정)의것

과 유사하다”며“9세기 들어서 이런 문체

가널리쓰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한편 강우방 교수는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선후에 대해 AMS분석 결과

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

다. 강 교수는“미술사가는 양식으로 연대

를 추정해야 한다”며“대적광전 비로자나

불에 번파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부처리가 깔끔한 점, 그리고 883년

이면 나라가 기울어 조각 솜씨가 하향세

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후에 대적광

전 비로자나불과 같은 불상이 조성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적광전 비로

자나불이 먼저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주장했다. 

●묵서의‘대각간’은위홍인가?

해인사 비로자나불 내부에서 명문이 공

개됐을 당시“대각간은 각간 위홍이며, 법

보전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진성여

왕이각간위홍을위해조성했다”“법보전

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위홍과 진성

여왕에 해당한다”는 등의 설이 제기됐다.

심지어는 이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염원

하여조성된것이라는주장도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상현 동국대 교수

는“위홍의 관등이 875년에 이찬이었고,

죽은 해인 888년(진성여왕 2년)에는 각

간이었다”며“그가 883년에 대각간이었

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

장을 취했다. 

또 883년은 이들이 살아있던 때여서

통상 사후에 발원의 의미로 불상을 조성

하는 대개의 예에 비추어 두 비로자나불

과 위홍∙진성여왕과의 관련성을 말하

는 것은 비약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견

해다.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도 대각

간이 먼저 오고‘妃’가 다음에 온 점을 주

목하며“엄연히 왕이었던 진성여왕이 대

각간보다 뒤에 올 리는 없다”며“위홍과

진성여왕으로보기어렵다”고말했다. 

●불상연대추정에AMS분석첫적용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두 비로자나불

의 조성연대를 둘러싼 잡음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적인 분

석 결과가 9세기 作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상의 연대 추

정에 AMS분석을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일로서, 주목할만한일이다. 

하지만 명문의 발견부터 연구성과를 발

표하기까지의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다

는비판은피할수없었다. 

김상현 교수는“조사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복장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

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명문과 불상

만 갖고 연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며“복장과 분리해서 연구하다

보면 연구 성과가 쉽게 뒤집어질 우려가

있다”고말했다. 

김리나 교수도“법보전 비로자나불 고

찰에는 표현의 양식적인 특징, 상 내부에

있는 기록의 내용해석은 물론 함께 들어

있던복장내용물이중요하다”며“이런재

료를 통해 공통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점과 해결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법

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나온 500여점

의유물은밀봉해서보관중”이라며“추후

복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에서 나온 복

장유물에 대한 연구까지 이뤄진다면 비로

자나불에 대한 훨씬 포괄적인 이해가 가

능해질것으로보인다. 

비로자나불의 계주와 나발의 처리와 개

금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계주

와 나발은 통일신라시대 것이 아닌 고려

와 조선 불상의 특징으로, 비로자나불이 9

세기 것이라고 한다면 어울릴 수 없는 양

식이기 때문이다. 또 개금은 불상의 인상

을 상당히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시대 불상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엄밀한

고증을 거쳐 개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

문가들은입을모았다. 

해인사측은 현재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을 1월 중순경 완료한

다는 계획 하에, 그 전까지는 CT촬영이

나 X레이 촬영 등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

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천해인사/글∙사진=박익순기자

“해인사 비로자나불은 9세기作”
지난7월4일통일신라시대에조성됐음을알리는명문이공개돼전국을떠들썩하게했던

해인사법보전비로자나불을주제로한‘해인사비로자나불학술강연회’가12월10일해인사

(주지현응)에서열렸다. 

강우방이화여대교수(미술사학과), 김리나홍익대교수(예술학과), 김상현동국대교수(사

학과), 박상진경북대교수(임산공학과), 남풍현前고문서학회장등학술강연회에참석한각

분야전문가들은해인사비로자나불이9세기작이라는데의견을같이했다. 

미술사∙과학적 분석 결과 전문가들 의견 일치

‘대각간=위홍 說’부정적…고증 거친 개금 과제로

법보전 비로자나불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12월 10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학술강연회를

비로자나부처님이조용히지켜보고있다.

청청동동불불상상∙∙천천불불∙∙삼삼천천불불∙∙만만불불∙∙개개금금∙∙탱탱화화∙∙금금고고∙∙범범종종

장장인인정정신신에에 입입각각해해 혼혼을을 불불어어넣넣은은 조조성성
대대덕덕스스님님들들의의 의의견견을을 충충분분히히 반반영영할할 수수 있있는는 조조성성

4400여여분분의의 개개금금불불사사 전전시시로로 스스님님들들의의 폭폭넓넓은은 선선택택기기회회 마마련련
탁탁월월한한 재재질질,, 섬섬세세함함,, 깨깨끗끗한한 개개금금처처리리의의 우우수수성성

카카다다로로그그 필필요요하하신신 분분 전전화화 주주세세요요..
대대덕덕스스님님들들의의 많많은은 성성원원과과 조조언언 바바랍랍니니다다.. 

대대표표 이이상상식식 합합장장

지지장장 보보살살님님 석석가가모모니니 부부처처님님 관관음음 보보살살님님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주�야 상담 합니다

● 대 상 : 불교 각 종단 및 사찰, 단체 등

● 준 비 : 축하말씀, 명단, 관련 이미지 등

● 원고마감 :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022))22000044--88221144 ~~ 66 / 팩스 0022))773377--00669977

이메일 jabi1522@empal.com

● 각 지역 문의 및 접수

범 종단 정론지 현대불교신문!

불기 2550(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오며, 

희망의 원을 함께하고자 신년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